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

일하다 죽지 않게, 차별받지 않게

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행동 기간

중대재해 재판 증언대회『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』

○ 일시 : 2022년 12월 7일(수), 오후 13시30분

○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

○ 주최 :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| 정의당 

         |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

1. 취지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적용 대상 사업장
에서만 중대재해가 156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기소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. 16명의 급
성 간 중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업장이며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중인 두성산
업은 반성은커녕 위헌심판 제청을 했습니다.
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
합니다. 김용균재판은 1심에서 원청 사업주 무죄, 원청업체 1000만원/하청업체 1500만원의 벌
금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경동건설도, 마사회도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
받았습니다. 

-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 망한다고 아우성을 치며 실제로 일터의 안전을 위해서
가 아닌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업들의 자세를 바꾸고 반복되는 노
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제대로 
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산업재해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. 

- 이에 최근 재판이 진행됐거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
장의 증언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. <끝> 

2. 진행 순서



시간 구분 발제 및 토론자

13:30~13:40 
참가자 
소개

◼ 공동주최 단위 인사말
- 정의당 이정미 대표
- 강은미·류호정·배진교·심상정·이은주·장혜영 의원

13:40~14:30
현장 
증언

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

◼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님 사망사고
- 경동건설 고 정순규 님 유족 정승남

◼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사고
-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

◼ 올해에만 4번째 반복되고 있는 철도 현장 사고
- 철도노조 허병권 노동안전보건실장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미온적인 책임자 처벌과 기업
의 행태

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
-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창수 노안부장

◼ 대흥알앤티/두성산업 집단 직업성 중독 사고 
-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김준기 사무장

14:30~14:50 발제
◼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과 기소가 필요하다
- 민변 손익찬 변호사(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)

14:50~15:30
전체 
토론

◼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


